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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근대문화유산관광지는시대적의미를지닌역사성있는장소이자생활공간과밀접한연관이있으며, 최근

많은 관광자들이 주목하는 관광지이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관광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일탈을 경험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한다. 관광자들은 유산 관광지가 지닌 고유한 정취와 역사적 가치를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성을 경험하

는데, 이러한 현상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의 지각된 진정성과 체험 및 실존적 진정성

간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각된 진정성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들이 주관

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적 사실 기반의 진위 여부, 전통성 등과 같이 객관적 진정성에 대한 진정성 지각이며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관광대상과 개인의 주관적 상호 교류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판단이다. 이 연

구를 위해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330부 중 289

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진정성은 체험에 긍정적 영

향을 나타냈으며, 체험 요인은 실존적 진정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진정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 체험과 관계 체험의 부분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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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근대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를추진하고있는실무담당자들에게관광지의진정성확보를위한정책적노력

과 실존적 진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험 콘텐츠 구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궁극적으로 유산 관광

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근대문화유산관광, 진정성, 지각된 진정성, 전략적 체험모듈, 실존적 진정성, 군산

ABSTRACT : Tourist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s because they 

hav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engage living spaces from everyday life. People nowadays seek an 

authentic life to liberate themselves from negative emotions. Tourists recover from them and live with 

vitality in everyday life after participating in a tourism experience. Tourists who visit heritage sites are 

affected by authentic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erceived authenticity, experience,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on modern cultural heritage sit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is 

phenomenon. Perceived authenticity was defined specifically as perceived judgment based on objective 

authenticity. Furthermore, the researcher established the hierarchy for them in the context of the 

experience perceived by on-site visitors. The research site was Gunsan's cultural heritage sit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he total number of questionnaires collected was 330, and 289 were 

analyzed.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effect of variable relationships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This study employed empirical analysis to assess perceived authenticity. It 

academically constructs and expands on previously limited concep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experiential tourism content. 

Finally, the qualitative growth of heritage tourism and chang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Key words： Modern heritage tourism, Authenticity, Perceived Authenticity, Existential Authenticity,

SEMs, Gunsan city

Ⅰ. 서 론

군산, 강경, 목포, 인천 등과 같이 근대문화유

산을 보유한 도시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중

앙일보, 2020.3.5.). 근대문화유산은 도시재생

열풍과 레트로 붐을 타고 지역의 관광 소비자원

으로활용되면서전국각지에서많은관광자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정수진, 2020). 군산시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시간여행은

2017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었고 2018년

군산을 찾은 관광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송석기, 2019). 이처럼 근대문화유산은 이국적

인 정취를 자아내는 풍경들, 당시 시대를 재현한

프로그램체험및근대문화유산건축물을활용한

박물관, 카페, 복합 문화 공간 등은 유산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유산이라

는 역사성까지 지니고 있어 많은 관광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정찬영, 2018). 초기 근대문

화유산은적의유산이라는부정적인식으로인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

정을 겪었으나, 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철거에

서활용으로전환되면서현재는유산으로서의가

치를 인정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정

찬영ㆍ김주호, 2019).

근대문화유산은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1945년 해방까지 이 시기 동안 만들어진 유무형

의 유산을 지칭한다(문화재청, 2001; 윤선자,

2011). 현재까지 잘 보존된 원형에 역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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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유산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

재는 역사적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대시

기 문화를 대변하는 건축물, 예술품과 같은 유산

은 관광자들에게 그 자체로써 진정성을 제공하

며, 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지가 품고 있는 고유한

진정성과 장소성은 관광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

로 작용하여 관광동기가 된다(남윤희ㆍ엄서호,

2016; 변찬복, 2012; 윤현호ㆍ이훈, 2013;

MacCannell, 1976).

또한 관광자들은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환

경으로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을 통해 진정성을

추구한다(Kolar & Zabkar, 2010; Park,

Choi, & Lee, 2019; Rickly-Boyd, 2012;

Reisinger & Steiner, 2006). 이 말은 진정성

이 결여된 현대사회에서 겪는 자아 상실감, 그들

이 느끼고 싶어 하는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인생의 깊은 내면을 찾고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

하는 행위를 관광 활동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변찬복, 2012). 따라서

진정성은 관광동기이자 관광자의 현장(on-site)

경험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관광자가 경

험하는 내면적 진정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문화유산 관광이라는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한 관광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의, 근원적인’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진정

성은박물관유품이나미술품을설명하던개념이

관광학에 접목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주로 Wang(1999)이 제

시한 ‘관광대상’과 ‘관광경험’ 관련 진정성을 세분

화한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을 이론으로

한 연구들이다(남윤희ㆍ엄서호, 2016; 박은경

ㆍ조문수ㆍ최병길, 2014; 변찬복ㆍ한수정, 2013;

장호ㆍ서태양, 2014). 진정성 연구에서는 객관

적진정성이문화유산관광에중요하게작용하고

있으나개념이복합적이어서정확한측정이어려

우며, 객관적 진정성이 해체된 포스트모더니즘

관광 현상 속에서 관광대상이 완전한 진품이냐

아니냐는 논의는 더 이상 의미를 갖기 힘들다

(조아라, 2013). 따라서 관광자들이 관광 대상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지각된 진정성

(perceived authenticity) 그리고 정서적 경험

과관련된실존적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

은 관광현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한편 관광은 체험을 소비하는 상품으로(김지

선ㆍ이훈, 2011) 관광자가 직접 참여하여 심리

적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관

광학에서 체험 영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

졌다(고동우, 1998; 김기완ㆍ김남조, 2007;

김진수, 2002; 이재곤ㆍ고주희, 2014; 진운ㆍ

이정실, 2020). 근대문화유산 관광자들은 문화

유산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사회

적 관계 형성하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일탈성

을 경험하길 원한다(정찬영ㆍ김주호, 2019;

Goulding, 2000).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관광

지가 지닌 독특한 특성과 관광자의 욕구를 반영

한 체험 요인 구성이 필요하다.

유산 관광지에서의 관광체험은 관광에 대한

최종 평가단계인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재

방문을유도하는변수이자핵심적인마케팅개념

이다(김지선ㆍ이훈, 2011; Rojas & Camarero,

2008). 따라서 Schmitt(1999)가 제시한 전략

적 체험 모듈(SEMs)의 요인으로 근대문화유산

관광 체험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전략적 체험

모듈(SEMs)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5

가지의 각각 다른 체험의 유형들이 마케팅 목적

과 전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 체험은 5

가지 유형의 복합적 발생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정리하면 진정성과 체험은 다양한 관점에서

관광자에게 초점을 맞춰 관광 현상을 폭넓게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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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진정성 측정은 주로 Wang(1999)이 제

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

정성, 실존적 진정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되고

있다. 문화유산 관광지, 역사 문화축제 등 유산

관광영역의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객관적진정

성은 대상 자체로 관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

또는 경험(experience)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

며, 관광지에서의 체험은 진정성에 긍정적 영향

을미친다는연구결과들을통해체험과진정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김진수, 2002; 송주연ㆍ

김남조, 2018; 이경여ㆍ박미숙ㆍ김지선, 2020;

장호ㆍ서태양, 2014; 최혜영, 2019; Kim &

Jamal, 2007).

그러나 객관적 진정성의 진정한 본질은 관광

대상과 장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협상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진정성

개념을활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의한계

점을 바탕으로 관광대상의 진정성 지각에 대한

측정이필요하다(Kim, Oh, Lee, & Lee, 2017).

또한 관광에서 ‘진짜’를 경험하는 것은 관광자들

이 자신들의 관광체험을 진정성 있게 느끼는 것

과 연결된다(Moore, Buchmann, Mansson,

& Fisher, 2021).

따라서 관광대상의 진정성에 대한 지각은 체

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체험이 진

정한 관광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는 주로 고궁, 성 및 전통마을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된 데에 비해 최근 관광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근대문화유산관광지를대상으로한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관광학 분야의 연구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절

에 만들어진 부정적 유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

광목적으로활용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했

으며, 비교적 뒤늦게 주목받은 관광지라 상대적

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

진행된 체험과 진정성 간 인과관계를 규명한 실

증연구가 있고(송주연ㆍ김남조, 2018), 관광 경

험에 초점을 두고 집단기억 이론을 적용한 해석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정찬영, 2018), 비교

적 제한된 사례를 적용하고 있어 더 많은 검증과

확장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유산 관광지와는 달리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는 대부분 관광지 원형이 개조 및 보수되

어 현재는 다른 용도로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

다. 동시에 근대시기에 형성된 유산이라는 객관

적인 사실과 시대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지니고있기에관광자들의지각된진정성

을 측정하고, 해당 관광지에서는 어떤 체험을 통

해실존적진정성이형성되는지검증하는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문화유산 관광

의 체험과 진정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관광

지를 방문하는 관광자의 지각된 진정성과 체험

및 실존적 진정성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지는 국내에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로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근대문화유산관광

근대문화유산은 1876년 개항을기점으로 1945

년 해방까지의 시기 동안 만들어진 건축물, 민속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한다(제점숙,

2015). 여기에 문화유산관광 개념(김지선ㆍ이

훈, 2010)을 결합하면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으로서, 지역민들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택을 제공받고, 방문자는

관광지의매력을경험하는일련의활동으로정의

할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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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근대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를

받기까지 끊임없는 담론 경합이 있었다(문예은,

2011). 1995년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운

동’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국가 소유의

일제 건축물들을 해체 및 철거하는 등 당시 민족

주의 관점에서 역사 잔재를 지우자는 입장이 강

하였고, 이와동시에지방자치제도가도입되면서

타지역과경쟁이시작되었으며각지역의고유성

을 드러내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다시 보자는 인

식이 생겼다(제점숙, 2015). 2000년대 이후에

는 역사를 다르게 보려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근

대문화유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자 이것에 가

치를 부여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

성을찾는일이라는긍정적관점으로전환되었다

(문예은, 2011; 정수진, 2020). 일찍이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근·현대기에 건립된유휴산업시설을문화유산으

로보존하고새롭게활용하는사례들이본격화되

었다. 이러한 긍정적 사례 역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정책과 사업을 시도하게 된 계기였다.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근대문화유산은 현재

건축물을중심으로원형을간직하고있고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는 외형적 가치

를 일정 부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

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정화ㆍ민현석ㆍ노민택, 2009).

정부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독자성을 표출하고자 근대문화유산

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18

년 군산과 목포가 ‘근대문화 역사 공간’으로 등록

되었고 그 외 지역(인천, 김제, 포항 등)들 역시

근대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근

대문화유산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한 장소

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여 현재까지도 관광자원화 또는 지역재생

사업으로적극추진상태인것을확인할수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주로 건

축학, 지리학, 역사학 중심에서 근래 관광학 연

구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정찬영ㆍ김주호(2019)

는 근대문화유산에대한관광학적접근연구에서

관광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문화적 기억,

노스탤지어, 진정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유산일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을 이루는 근간이 되므로 기억을

풍부히하기위해보존해야한다는주장으로관광

분야에서도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기보단 기억

이라는수단을활용하여근대문화유산에대한감

정과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군산시는 유산 활용에 있어 집단기억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관광자의 개인 기억이 집단기억을

만들고 관광자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찬영ㆍ이훈,

2019).

또한 근대문화유산 관광 현상에는 노스탤지어

(nostalgia)의 소비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과

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긍정적 감정 그리고 자신

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으로 형성된 친숙한 이미지와 느낌(임

은미, 2006)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으로 나타나

고 있다. 낡고 오래됨, 그리고 이국적이고 독특

한 외관에서 풍기는 아우라와 역사적 가치를 보

유한 장소는 유산 자체로도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지만, 미디어로부터만들어진이미지가소비자

들의회고감성을자극하여관광자들을유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배경

으로 한 TV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얻고 내용

과는 별개로 상품의 미학적 가치를 다루면서 당

대의 일상, 문화는 이국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현되고관광지가상품화되어이러한현상에대

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정수진, 2020).

그러나관광대상의무대화이전에실재(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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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유산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등록

문화재라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관광자들은

이를 진정한 것이라 여기며 직접 확인하고자 한

다. 동시에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는 역사적 유산

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정

책 행위자들에 의해 조성된 곳으로 많은 건축물

들이 새로 제작되거나 복원과 재현을 통해 재구

성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외부 관여자들

이 규정하고 해석해 놓은 공간이자 수요자인 관

광자입장에서는객관적기준에의해지정되었기

때문에관광자들은이를객관적이고진정한것이

라 여긴다. 따라서 관광자의 유산에 대한 지각과

기대 관점에서 연구가 가능하고(정찬영ㆍ김주

호, 2019), 원형과 비교하여 대상물이 진정하지

않더라도 관광자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성 지각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지에서

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근대문화유산 관광지

는 감각(예: 이국적이고 노스탤지어를 소구하는

이미지, 독특한 건축 공간 등), 감성, 인지(예: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 등)적 체험 요

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

적 환경에 대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송주

연ㆍ김남조, 2018).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관광

은 관광자의 진정성 지각과 체험 측면으로 접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각된진정성(perceived authenticity)

관광학 분야에서 진정성은 Boorstin(1964),

MacCannell(1973)의 관광 현상과 관련한 진

정성 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객관주의

자들에 의해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

는 속성으로 연구되었다(Reisinger & Steiner,

2006).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후기 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및 구성주의의 부상으로

객관적 대상의 한계는 비판에 직면했다(심창섭

ㆍ칼라산토스, 2012; Waitt, 2000). 구성주의

자들은 관광대상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관광자는 자신의 신념, 기대, 선호도,

의식등을대상에투영한다고주장하였다(Bruner,

1994). 이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관광자가

인지하는 관점에 대한 진정성이 논의되고 있으

며, 객관적 진정성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관광대상과관련된진정성은구성적진정성과

함께 연구하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대상에 대한 진정성을

주로 Wang(1999)이 분류한 객관적 진정성 위

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객관

적 진정성은 대상 자체가 고유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는 연구였다. 그러나 Pearce and

Moscardo(1986), Waitt(2000), Kolar and

Zabkar(2010) 등의 연구에서 관광대상에 대한

진정성은 객관적, 물리적 자산이 아닌 관찰자의

진정성지각이라주장하였고, 관광대상을자원으

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가 대상이나 환경

에 대한 가치나 평가로 판단하거나 또는 대상이

나 환경과의 협상 과정이라 하였다(Chhabra,

2010). 국내 연구인 남윤희ㆍ엄서호(2016)의

안동 하회 마을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관광지 진

정성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광대상에 대한

진정성을 관광자들이 세계유산 관광지를 인지적

관점으로바라보는것이라하였으며, 관광자들은

안동 하회 마을이 가진 마을 자체의 진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대상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가치로 인지하게 되며 이는 곧 하

회 마을의 진정성 인지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관광자의지각된진정성(perceived authenticity)

을 언급하였는데진정성의정량적연구는진정성

자체의 측정이 아닌 관광자의 ‘진정성 지각’을 측

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진정성의 정량적 측

정의 기본 전제는 관광자가 관광대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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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여부, 역사적 정확성 등 객관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품질(quality)에 대한 지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개별적이면서 주

관적 맥락에 의존하는(Moscardo & Pearce,

1999)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간의 협상된 접근

을 지각된 진정성이라 하였다. 관광자는 관광지

의 건축물, 사람, 이벤트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며, 관광자들이

명소나 축제와 같은 진정성 지각은 관광을 한 장

소(toured sites)에 대한 유무형적 평가로 구성

된다고할수있다(Yi, Fu, Yu, & Jiang, 2018).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수

의 연구자들은 객관적 진정성 측정에 대한 한계

를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측정된 개념은 ‘지각

된’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Wang

(1999) 역시 그의 연구에서 객관적 진정성은 원

본의진정성에대한인식론적경험(인지)와 동일

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리하면, 객관적 진정성 측

면에서설명하기어려웠던부분은구성주의적접

근과 절충한 연구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대상에대한사회문화적맥락과개인의기대

및 의미 부여를 강조하는 구성적 진정성 특성상

관련 연구는 주로 개념연구 및 정성적 접근이 주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윤현호ㆍ이훈, 2013; 조

은경ㆍ심창섭, 2021), 관광대상의 인지적 관점

을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자의 진정성 지각을 측

정하기 위해 ‘perceived’를 학술적 용어인 ‘지각

된’으로 번역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지각된 진정

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객관적 진정성을 바탕

으로방문자가주관적으로평가하는역사적사실

기반의 진위 여부, 전통성 등과 같은 관광대상의

품질(quality)로 정의하며, 관광대상의 실재

(reality)에 대한 관광자의 인지적 관점을 측정

한다(최혜영, 2019; Kim et al., 2017).

지각된 진정성은 대상과의 상호작용과 해석

측면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7). 그러나 구성주

의적 접근은 상징적(symbolic) 진정성을 강조

하는 점에서 지각된 진정성과 구별 지을 수 있

다. 관광자들은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이 추

구하는 것은 원본 또는 진품의 여부가 아닌 관광

대상이자신에게제공하는상징적의미를추구하

는 것이다(Culler, 1981; Wang, 1999). 상징

적 진정성 개념은 실재하는 것(reality)과 연관

짓지 않는데, 대상의 객관성보다는 관광자의 기

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변찬복, 2013). 이를 다시 설

명하면, 관광자는 관광 홍보물이나 대중매체, 미

디어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관광활동을 결정

하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는 관광에 관여하는 공

급자, 전문가 등과 같은 관계자들이 생산하는 이

미지나집단적기호에의해구체화되고강화된다

(윤현호ㆍ이훈, 2013). 따라서 사회적 관점, 신

념 등에서 진정한 것처럼 구성되었으며,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구성의 결과와 같은 진

정성재현으로간주하는것이라는측면에서지각

된 진정성과 구분할 수 있다.

한편관광대상또는관광지의진정한본질이대

상과장소안에서사람들이참여하는경험, 즉 협

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과(Moore et

al., 2021) Cohen and Cohen(2012)이 주장한

‘cool authentication’과 ‘hot authentication’

의 틀1)에 비추어 보면 진정성 지각과 관광자의

경험(experience), 실존적 진정성은 구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cool authentication’은 과학적 지식, 전문적 지식, 개인적 지식 및 주장,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진짜라고 규정된
대상, 장소 이벤트, 관습 등을 말한다. ‘hot authentication’은 대상, 장소, 이벤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
조, 보존, 강화하는 잠재적이고 반복적, 비공식적 과정이다. ‘cool authentication’은 객관적 진정성, ‘hot
authentication’는 실존적 진정성에 해당한다. ‘hot authentication’이 성립되는 매커니즘은 관광자의 몰입, 헌신,
감정표현 등을 포함한다(Cohen & Coh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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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송주연ㆍ김남조(2018)의 연구에서

는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방문한 관광자 대상

으로 객관적 진정성을 근대문화유산 관광지 내

건축물과 유물을 사실로 인지 및 평가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진정성은 감각적 체험, 감성적

체험, 인지적 체험, 관계적 체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2019)은 백

제문화제축제를대상으로진행한연구에서인지

적진정성을객관적진정성을바탕으로관광자가

주관적으로평가하는품질이라정의하였고, 인지

적 진정성은축제체험의구성요인과구조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3. 전략적 체험모듈(SEMs)

심리학, 소비자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연구된

체험(experience)은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중요시하거나 편익만 추구하지 않으며,

감성을 자극하는독특함에매료되고브랜드를그

들의 생활, 행동 그리고 구매에 대한 상황으로

연결시킨다고 한다(Schmitt, 1999). 따라서

체험이란 단순 가격경쟁이 아닌 공감 및 감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기능적 가치들을 대신하여 감

각, 감정, 행동, 인지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Knutson, Beck, Kim, & Cha,

2007). 관광분야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유래

된 경험적(experiential), 쾌락적(hedonic) 접

근 방법인 체험 마케팅을 관광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새로움, 직접적 참여를 통한

심리적 만족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김상태, 2014).

경험적 관점(experiential perspective)에

서 관광 체험은 관광자에게 환상, 즐거움과 같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Holbrook &

Hirschman, 1982)로 관광자들이 다양한 활동

에참여하고상호작용함으로서관광자가그들의

경험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잊지 못할 기억

을 만드는(Prebensen & Foss, 2011) 요인이

다. 관광에서 체험은 관광자에게 일탈감을 주기

때문에 체험은 그 자체로도 관심을 끌며, 관광자

들은 여행 중 새로운 경험을 하길 원한다(Zatori,

Smith, & Puczko, 2018). 따라서 관광에서

의 체험은 관광 활동 중 나타나는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느낌 및 행동들의 심리적 반응을 지각하

는 것이며, ‘관광 후 평가단계’의 전단계로서 관

광자 평가와도 관련이 깊고(고동우, 1998), 관

광 후 만족, 재방문 의도 등 다양한 후속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체험 연구는 주로 체험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경험적이거나쾌락적요소를의미하는개념

으로 본 Pine and Gilmore(1998)의 체험경제

관점의 연구(이재곤ㆍ고주희, 2014)와 고객 체

험을 5가지 유형(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의 복합적 발생에 의한 것이라고 본 Schmitt

(1999)의 체험 마케팅 관점으로 연구하거나(윤

설민, 2015) 또는 관광자의 심리적 혹은 연구자

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에 따라 체험 요

인을 다르게 접근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김기완ㆍ김남조, 2007; 김지선ㆍ이훈, 2011;

장호ㆍ서태양, 2014; 진운ㆍ이정실, 2020; 최

혜영, 2019).

Bern H. Schmitt(1999)가 제시한 전략적

체험 모듈(SEMs)은 그의 저서 Experiential

marketing에서 거론된 체험과 관련된 심리학적

내용으로, 사람의 정신은 전문화되고 기능적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원래의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견해로서 이를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시스템으로 설명하였다. 5가지

유형을 개인적(individual experience)체험과

공유적 체험(shared experience)으로 구분하

였는데 감각, 감성, 인지가 개인적 체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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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공유적 체험에 해당된다(윤설민, 2015).

이러한 서로 다른 체험 유형들이 마케팅 목적의

활동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고

경순, 2004; 임명재ㆍ정강환, 2008) 5가지체험

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의 총체적 체험을 도모하

는 것으로 이를 경험적 수레바퀴(experiential

wheel)이라 제시하였다.

감각(sense)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의 5가지 오감을 자극하여 관광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만족감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창조

하는 체험을 의미한다. 감성(feel)은 관광지에서

의 체험적 소비를 관광자들이 경험하는 동안에

특별한 감정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그들의 감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인지(think)는 체험

을 통해 관광자의 사고 전환과 발상을 유도하여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 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체험을 의미한다. 교육적 호기심을 활

용하고소비자의브랜드경험을유도하는활동이

이에해당된다. 행동(act)은 관광자의장기적행

동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 내기 위한 체

험이며, 관계(relate)는 관광자들이 관광지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개인을 보다 광범위한 사

회문화적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써 개인적 체험에

대한반복적공유가이루어지는체험으로정의할

수 있다(Schmitt, 1999).

고객의 체험을 중요시하고 고객과 관계적 소

통에 기반하고 있는 전략적 체험 모듈(SEMs)

은 고객과 브랜드 간 연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주장하였는데, 관광지에있어관광자들과

의 연결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성적이지

만 감성적 존재인 관광자들이 경험하는 심리 과

정을 각 요소들의 총체적(holistic) 조화를 통해

관광자-관광지가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계 형

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체험 모듈

(SEMs)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4.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

실존적 진정성은 오랫동안 관광학 연구에서

논의된 ‘관광대상이 진정한 것인가’ 또는 ‘관광대

상이어떻게진정한것인가’에 대해Wang(1999,

2000)이 총망라하여 관광 대상 관련 진정성과

관광 경험 관련 진정성 2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한 개념으로, 관광 경험을 통해 관광자 스스

로 진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뜻한다.

관광 현상을 관광 대상의 객관성에만 국한 시

키지 않고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는 비판에서 시작된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자의

활동에 의해 실현되는 진정성 개념으로(김형곤,

2007),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하나인

하이데거(Heidegger)의 철학적 틀인 자기발전

과정 속에서 숙성되어 온 개념이다. 실존적 철학

에 기초한 실존적 진정성은 개인을 억누르는 사

회와 집단 및 관계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

한 기능과 잠재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개인적이고주관적인경험으로소개한

다. 이를 관광학에 적용하면, 사람들은 관광을

통해 일시적으로 개인을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상

황은실존적진정성을달성할수있는이상적영역

이라는 주장이다(김형곤, 2007; Wang, 1999).

관광학계에서 실존적 진정성 논의의 주도적

역할을 한 Wang(2000)은 그의 연구에서 관광

활동을 통한 진정성을 제시하였고, 일상생활을

지배하는규범과규칙에서벗어난상태에서억눌

렸던 느낌, 잠재적 자아 정체성, 인간 본성에 기

반을 둔 인간관계의 경험이 실존적 진정성을 찾

게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Wang(1999)은 그

의 연구에서 룸바 춤을 언급하며, 관광자는 관

광대상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관광활동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본연의 존재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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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체험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게 되었

다는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입증되었는

데, 이재곤ㆍ고주희(2014)는 Pine and Gilmore

(1999)의 체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적, 심

미적, 오락적, 일탈적 체험을 구성하였고 관광체

험이 실존적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선ㆍ이훈(2011)은 세계

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체험의 교육성, 향수성, 신기성은

실존적진정성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도출하

였다. 한편 변찬복(2015)은 실존적 진정성을 형

성하는 양상 중 하나로 자연에 대한 미적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미적 주체인 여행자의 시선을 자

연대상이 여행자에게 되돌려줌으로서 여행자 스

스로 자연대상에 대한 아우라와 가치를 느끼며

미적주체와의합일을이뤄가는것이라언급하였

다. Kim and Jamal(2007)은 텍사스 르네상

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자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방문자들이실존적진정성을어떻게경

험하는지분석하였다. 축제 참가자들의진정성은

내재적(intrapersonal), 관계적(interpersonal)

측면으로구분되었는데, 내재적 측면에서는축제

참여를 통해 일상적 규범과 사회적 역할에 억압

된자아를드러내고회복하고재구성함으로서실

존적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이 아닌 축제 장소

라는 공간 속에서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

고 열린 마음으로 상호 간의 이해가 가능해지며

놀이적분위기가조성되는관광공동체(touristic

communitas)를 형성하여 실존적 진정성을 경

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조광익 외, 2019).

이처럼 여러 학자들은 연구에서 관광 체험을 통

한 솔직한 자기표현, 자아 정체성 발견, 진실된

인간관계 등 실존적 진정성의 의미와 형성을 연

구에서규명하였다. 또한 Tiberghien, Bremner,

and Milne(2017)의 정성적 연구에서는 경험

자체에서비롯되는즐거움, 지역민들의라이프스

타일 체험과 교류 등이 실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고 하였다.

한편 지각된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 간의 관

계도다수연구에서규명되었는데, Waitt(2000)

은 연구에서 역사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물리적

유산을통하여관광자들은객관적진정성을지각

하고, 이를 통하여 긴장을 푸는 정신적 이완

(relax)을 경험하는 등 실존적 진정성이 형성된

다고 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철학적 전통에 뿌리

에 두고 있는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대상에 한정

된 진정성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관광 현상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지에서의 체험(experience)을 통해 나타나

는 관광대상과 자신의 주관적 상호 교류, 소통의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 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느낌, 자아 형성, 관광자와

거주민의 감정 공동체 형성, 장소와 이벤트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한 높은 몰입과 헌신을 경험함으

로서 행하는 평가적 판단이라 설명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구성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Figure 1>과 같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방문자들을대상으로지각된진정성이체

험 효과와 실존적 진정성을 높이고, 체험은 실존

적 진정성을 높이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1) 지각된 진정성과 체험(SEMs)

Wang(1999)은 진정성 개념만으로 관광 현

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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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model

체험과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Pearce and

Moscardo(1986), 김진수(2002), 송주연ㆍ김

남조(2018) 등은 객관적 진정성과 체험 간의 관

계를 밝힌 바 있다.

가설 1: 지각된 진정성은 전략적 체험모듈(감

각, 감성, 인지,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체험(SEMs)과 실존적 진정성

Kim and Jamal(2007), 김지선ㆍ이훈(2011),

변찬복ㆍ한수정(2013), 이경여 외(2020) 등의

선행연구에서는체험과실존적진정성간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체험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경

험하고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충성도 등 다양한

변수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체험은 실

존적 진정성을 형성하는 주요 변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전략적 체험 모듈(감각, 감성, 인지,

관계)은 실존적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

Waitt(2000), Kolar and Zabkar(2010),

송주연ㆍ김남조(2018), 최혜영(2019) 등은 진

정성의구성요인인객관적진정성과실존적진정

성의 상호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 객관적 진정성은 실존적 진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지각된 진정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매개효과 검증

송주연ㆍ김남조(2018)는 인지 체험과 관계

체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근대문화유산 관광

의 특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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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체험(SEMs)은 지각된 진정성, 실존

적 진정성 간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도출

이 연구의 측정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지각된

진정성, 전략적 체험 모듈(SEMs), 실존적 진정

성을조작적으로정의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척

도를 구성하였다. 첫째, 지각된 진정성은 근대문

화유산 관광지 방문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적 사실 기반의 진위 여부, 전통성 등과 같

이 객관적 진정성의 인지를 바탕으로 한 관광 대

상지의 품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전략적 체

험 모듈(SEMs)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지에서 관

광자들이 오감을 소구하고(감각), 느끼고(감성),

생각하고(인지), 관계를 맺게 하는 총체적 체험

이라 정의하였다. 셋째, 실존적 진정성은 근대문

화유산 관광지를 찾은 관광자들이 체험에 의해

발현되는 주관적 판단이라 정의하였다.

진정성에 대한 측정 척도 구성은 객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측면에서 관광자의 경험을 제고

하여 의미를 분류한 Wang(1999)의 이론 중심

으로 실증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지각된 진정성

개념은 아직 관광학 연구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

았으며 주로 객관적 진정성 위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한편 관광대상의진정성은구성주의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지각된 진정성 척도는

객관적, 구성적 진정성 위주로 연구 대상지에 맞

게 총 16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남윤희ㆍ엄서

호, 2016; 변찬복ㆍ한수정, 2013; 서용석ㆍ김

지선ㆍ이훈, 2010; 조아라, 2013; 최혜영,

2019; Kolar & Zabkar, 2010). 체험(SEMs)

은 Schmitt(1999)가 개발한 전략적 체험 모듈

(SEMs)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5가지 항목

중 ‘행동’을 제외시키고 감각, 감성, 인지, 관계

총 4가지로 선정하여 적절한 설문 항목으로 연

구자가 재구성하였는데(송주연ㆍ김남조, 2018;

윤설민, 2015; 윤설민ㆍ이충기, 2018; 임명재,

2007),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행동 체험은 내용

적 부분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계 체

험과 개념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아 중복되는 부

분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행동의 척

도 중 일상생활에 활력 제공,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항목은 실존적 진정성 단계를 거친 후속 연

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체

험(SEMs)과 진정성 구조를 분석하는 기존 연

구에서 행동 요인을 제외한 연구가 있으며(송주

연ㆍ김남조, 2018), Schmitt의 5가지 체험 요

인 중 연구자의 연구 설계에 맞는 조작적 정의에

따라 항목에서 제외시킨 연구가 상당수 있다(이

익수, 2010; 이형주, 2013). 따라서 이상의 기

준을 바탕으로 총 19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를 전라

북도군산시의근대문화유산관광지가있는월명

동, 내항, 영화동, 장미동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 유산을 보유하

고 있고 보전 또한 잘 된 지역이며, 일부 유산은

원형을 개조 및 보수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적지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17일부터 24일

까지 약 1주일 동안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 관

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

(self-administered)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었

는데, 응답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연구 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 응답을 실시하였

다.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를 대상

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총 330부 중

불성실한 데이터 44부를 제거한 후 289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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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 sample

Section Number Percentage Section Number Percentage

Sex
Male 134 46.9

Duration of

stay

1 day 133 46.5
Female 152 53.1

2 days 129 45.1

Age

10s 15 5.2
3 days 12 4.2

20s 102 35.7 4 days 3 1

over 5 days 9 3.130s 82 28.7

Companion

type

Alone 31 10.8
40s 64 22.4

Friend 68 23.8
50s 21 7.3

Family 105 36.7
over 60s 2 0.7

Couple 64 22.4

Occupation

Office worker 147 51.4
Group 11 3.8

Own business 23 8
Colleague 5 1.7

Civil servant 18 6.3
Etc 2 0.7Student 36 12.6

Housewife 21 7.3

Residence

Jeollabuk-do 26 9.1
Technical worker 2 0.7

Professional 30 10.5

Jeollanam-do

(including

Gwangju)

23 8

Retired 1 0.3 Seoul 68 23.8

Other 8 2.8

Gyeonggi-do

(including

Incheon)

80 28

Education

level

Secondary

education and

below

45 15.7

Chungcheong-do

(including

Daejeon)

63 22

Under graduate 27 9.4

Kyungsang-do

(including

Daegu, Ulsan,

Busan)

20 7

Bachelor’s degree 188 65.7 Gangwon-do 4 1.4

Post graduate 26 9.1 Jeju-do 2 0.7

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 25.0을 사용했으며, 분석기법은 기술통

계분석,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

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성별은여성이 53.1%로남성 46.9%

보다 약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8.7%),

40대(22.4%), 5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인 응답자가 3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대

학교 졸업이 방문자의 65.7%를 차지하였다. 동

반자유형은가족과함께(35.7%), 친구(23.8%),

연인(22.4%), 홀로(10.8%)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에체류기간은당일(46.5%)과 2일(45.1%)

이 전체 방문자의 91.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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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perceived

authenticity

I think the sites present well ancient living culture 0.840

3.043 60.867

These sites present excellence in heritage 0.809

These sites present the culture of the modern period 0.796

I think the cultural heritage is original and authentic 0.725

The heritage building presents well modern period 0.723

KMO=.900, Sum of variance=60.867, Cronbach’s α=.836, Bartlett’s test=600.638 (p<.000)

feel

I am in a positive mood 0.854

3.212 21.412
I have a pleasant feeling 0.830

The sites make me feel comfortable 0.826

The sites make me emotional 0.578

think

The sites stimulate my interest 0.803

2.848 18.989
My curiosity is stimulated 0.765

I can get to know the history of Gunsan 0.731

I learned new knowledge 0.711

relate

The experience provides me to think about a greater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society
0.843

2.264 15.092I feel a bond with other tourists who have visited

these sites
0.808

The sites make me think of social rules and institutions 0.703

sense

The sites are visually attractive 0.683

2.036 13.571
There is music that goes with the atmosphere here 0.672

The color of themodern cultural heritage buildings is unique 0.640

The scenery here is beautiful 0.587

KMO=.889, Sum of variance=69.064, Cronbach’s α=.888, Bartlett’s test=2122.515 (p<.000)

existential

authenticity

I feel connected with the modern culture and history 0.836

2.799 55.985

This experience gives me the opportunity to reflection 0.771

I feel like going back to the past 0.746

The visit provideda thorough insight into historical interests 0.736

I have escaped from the daily routine 0.638

KMO=.796, Sum of variance=55.985, Cronbach’s α=.798, Bartlett’s test=427.976(p<.000)

으로 응답자의 거주지는 경기도(인천 포함)가

2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세부

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의 구성개념인 진정성, 체험 항목의 타

당성검증을위하여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

으며 타당성을 저해하는 일부 항목은 제거하였

다. 요인 추출은 직각 회전 방식(Varimax)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 적재값 0.5이상 기준으로 하였

다. <Table 2>에서 제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이상, 고유값은

1.0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

다.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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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of SEMs on perceived authenticity

Constructs B S.E β t p VIF

perceived authenticity 0.311 0.056 0.311 5.507 0.000 1.000

dependent variable: sense F=30.331(p<.001), R²=.096, Adjusted.R²=.093

perceived authenticity 0.296 0.057 0.296 5.216 0.000 1.000

dependent variable: feel F=27.202(p<.001), R²=.087, Adjusted.R²=.084

perceived authenticity 0.291 0.057 0.291 5.135 0.000 1.000

dependent variable: think F=26.369(p<.001), R²=.085, Adjusted.R²=.082

perceived authenticity 0.309 0.056 0.309 5.468 0.000 1.000

dependent variable: relate F=29.902(p<.001), R²=.095, Adjusted.R²=.092

<Table 4> Regression of existential authenticity on SEMs

constructs B S.E β t p VIF

sense 0.313 0.042 0.313 7.401 0.000 1.000

feel 0.332 0.042 0.332 7.838 0.000 1.000

think 0.416 0.042 0.416 9.829 0.000 1.000

relate 0.339 0.042 0.339 8.001 0.000 1.000

F=69.209(p<.001), R²=.496, Adjusted.R²=.489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7 이상으

로 도출되어 내적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

났다.

3. 가설검증

다음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지에서 방문자들의

지각된 진정성과 체험, 실존적 진정성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지각된 진정성이 체험(SEM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의 결과를 제시한

다. 가설 1의결과, 감각(t=5.507, p<.000), 감

성(t=5.216, p<.000), 인지(t=5.135, p<.000),

관계(t=5.135, p<.000)의 t 값과 p-valu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근대문화유산관광지방문자들이관

광지의 환경, 역사적 사실 유무, 시대적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관광지에서

체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체험이 실존적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제시한다. 수정된

R²=.489로 48.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

며, t 값, p-value 모두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

를 나타내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5>는 지각된 진정성이 실존적 진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의 결과를 제

시한다. 수정된 R²=.428로 42.8%의 높은 설

명력을나타내고있으며, t 값, p-value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대상의 진위 여

부, 고유함, 우수함이 관광활동을 통한 진정성

인 실존적 진정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able 6>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사이를연결하는매개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

매개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매개변

수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야 하고,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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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of existential authenticiy on perceived authenticity

Constructs B S.E β t p VIF

Existential authenticity 0.654 0.045 0.654 14.587 0.000 1.000

F=212.786(p<.001), R²=.428, Adjusted.R²=.426

<Table 6> Mediation analysis

Constructs

B S.E β t p VIFIndependen

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ep 1
Perceived

authenticity

Existential

authenticity
0.654 0.045 0.654 14.587 0.000 0.428

Step

2

Perceived

authenticity

Existential

authenticity

0.311 0.056 0.311 5.507 0.000

0.582

Sense 0.199 0.041 0.199 4.809 0.000

Feel 0.223 0.041 0.223 5.421 0.000

Think 0.309 0.041 0.309 7.516 0.000

Relate 0.226 0.041 0.226 5.443 0.000

으로 투입했을 때 투입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

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계

적으로 매개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각각의 표준

화 계수(β)를 비교하였을 때, <Table 6>과 같

이 0.654 > 0.311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계에서 step 1의 표준화 계수(β)가 더 높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체험과 관계 체험

순으로 매개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감각 체험과

감성 체험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

지의 미적 요소와 관광지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체험보다관광자들로하여금관광지에대

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창조적으로 재평가하게

유도하거나혹은개인의자아가관광지에반영되

어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

시키는새로운경험을형성하길원한다고분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획일화된 삶의 방식,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에서 현대인들은 불안감, 외로움, 무력감, 권태

감을 느끼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자아성찰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

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관광을 선택

하며, 일상과 분리된 낯선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일탈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자아 발견을 통해 활

력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다(김형곤,

2007; 변찬복, 2012; 조광익 외, 2019; Park

et al., 2019; Wang, 1999). 근대문화유산

관광지가 지닌 독특한 정취, 노스탤지어 감성을

소구하는 이미지, 역사성은 관광에 참여하게 하

는 동기이면서, 유산 관광지만의 고유한 미적,

역사적 가치는 관광 활동을 하는 관광자의 심리

에 영향을 미친다(정찬영ㆍ김주호, 2019). 따라

서 최근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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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를

통해학술적으로규명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진정성을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들이객관적진정성의지각을바탕으로주

관적으로 평가하는 관광대상의 품질(quality)로

정의하고, 관광대상의 실재(reality)에 대한 관

광자의진정성지각을측정하였다(최혜영, 2019;

Kim et al., 2017). 또한 방문자들이 지각하는

진정성과 체험, 실존적 진정성의 영향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진정성은 감각, 감성, 인지,

관계 체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각각의 체

험 요인들은 실존적 진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지각된 진정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체험 요인은 지각된 진

정성과 실존적 진정성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근

대문화유산 관광의 진정성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구체화하였다. 근대문화유산관광지에대

한지각된진정성의구성요인을객관적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지각으로, 실존적 진정성을

근대문화유산 관광지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주관

적 판단이라 정의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였다. 또

한 지각된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여 실증적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관광대상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이 연구의 연구현장인 전라북도 군산시의 근

대문화유산 관광지는 정책 집단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과이미지가형성되었으며, 대다수의근대

문화재는 근대시기의 원형을 개조 및 보수하여

현재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즉, 관광대

상이진품과동일하지않더라도관광자들은주관

적으로 역사적 사실 기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근대문화유산 관광지의 매력을 진정성

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정성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 그간 관광학 연구에서

고궁, 전통마을, 축제 등을 위주로 진정성과 체

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 많은 관광자

들이찾는근대문화유산관광지에적용하여진정

성과 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체험(SEMs)은 세부적으로 인지 체험

이 부분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근대

문화유산 관광의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인지 체험의 경우 많은 문화유산관광의 선

행연구에서 인지 체험과 관련된 요소(교육성, 해

설성, 콘텐츠 구성성)가 관광 동기가 되거나 만

족도, 재방문 의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문

화유산관광지의체험설명을보완하는근거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크게

진정성확보와이를창조적으로구성하는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역사적사료와고증을바탕으로문화재

를 발굴하고, 인지적ㆍ실존적 관점에서 지속 가

능한 관리를 해야 한다. 연구 현장인 군산시의

근대문화유산관광지의원형은현재개조및보수

되어 현재는 다른 용도로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객관적인 관광대상이 건축 당시의 원형과

동일하지않더라도관광자들은역사적사실과특

정한관광지의매력을연결하는해석을통해진품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Cohen

and Cohen(2012)가 구분한 cool authenticity

와 hot authenticity의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데, cool authenticity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으

로 진짜라고 규정된 대상, 장소 등을 의미하고,

hot authenticity는 대상, 장소 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 보존, 강화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뜻하며 참가자들의 믿음, 관여, 몰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과 같은 권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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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지정한장소는문화재라는이유로관광

자들은 ‘진짜’라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관광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도근대문화유산관광지의지각된진정성이실

존적진정성을높인다는결과가도출되었으며궁

극적목적인실존적진정성을경험하기위해서는

먼저 관광대상의 실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

라서 근대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는지자체차원

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만의 차별화된 체

험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콘텐츠 개

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들이 체험활동을 매개로 실존적 진정성을

추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군산시에서운영하

는 스탬프 투어,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을 얻

을 수 있도록 조성된 다양한 설치물, 신흥동 일

본식 가옥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의 입구에

설치된 증강현실(AR)로 보는 모바일 앱(App)

체험 등과 같은 요소들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관심, 보존, 활용 순으로 변화하였는데,

역설적으로오랜시간동안경제개발에서소외되

었던 탓에 해당 관광지에는 오히려 오래된 동네

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

다(정찬영, 2018). 단순히 문화유산 관광지의

역사적사실에대한관광해설측면에만한정하지

않고 지역이 지닌 정체성과 보편적인 삶의 이야

기들을효과적으로전개시킬수있는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제언할 수 있다. 이

는 관광자들의호기심을자극시키고관광지가지

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

니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송

영민ㆍ강준수, 2021). 이 연구에서는 체험의 4

가지 요인 중 인지 체험과 관계 체험이 부분 매

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유

산 관광체험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사회적이면서즐거운경험을추구하는유산관광

자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관광자들은 지적 호기

심 충족과 관광자가 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재평가하게 유도하거나, 개인의 자아가

관광활동에반영된보다광범위한상황과연관시

키는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의다양한원천들을스토리텔링전략으로

문화유산 관광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체

험 효과를 높이고 실존적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정리하면 실재성을 담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들의진정성지각은물리적으로벗어난장

소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롭고 참신한 방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관광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

면에서관광체험은실존적진정성을용이하게한

다. 또한 진정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된 관광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대

상에도 적용되며, 경험의 맥락에서 관광지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과 학습

효과와 같은 교육성을 담고 있을 때 자기 성찰,

자기 발견과 같이 관광자가 스스로 관광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

존적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체

험 콘텐츠 구성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진정성 이론이 유용하고 중요한 이

론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럼

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측정 오

류가능성이다. 연구현장인근대문화유산관광지

를군산시로한정하여조사했기때문에근대문화

유산 관광지 방문자들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

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당시 COVID-19

로 인해 2013년 동안 매년 열린 축제도 취소되

었다. ‘근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

축제’는 해당 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는 공간(예:

구 법원 관사 등)과 유산의 객관성을 높여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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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 당시 군산을

방문한 관광자들이 즐길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이 연구결과에 일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적용한 진정성은 그 개념과

정의가학자별로상이하고모호하여진정성을구

성하는요인과측정도구가명확하게확립되지않

은 개념이다. 비교적 많이 연구된 Wang(1999)

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진정성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유산 관광지와 관광

자 행동을 설명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있다는사실이입증되었으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실증 연구 측정 척도는 연구자별로 상

이하였다. 향후 개념과 척도에 대한 정립과 보완

이 필요하다.

셋째,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논의다. 대다수의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또한 관광지 홍보

를 위하여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노출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전 다수의 관광

자들은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 관광활동을 계

획하고 관광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와 관련 전

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만들어진 노스탤

지어’를 관광자들이 소비하면서 관광지가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정수진, 2020). 이 연구에서

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포함하는 지각된 진정성

개념을조작적으로정의하여구성적진정성과구

분 짓고 실증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했으나, 지

역성, 일상성, 미디어성, 시간성(조은경ㆍ심창

섭, 2021)을 지닌 구성적 진정성의 특성을 반영

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를 대상으로 일반화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paradigm)에 맞는

관광 체험에 대한 논의와 진정성에 대한 개념 정

립, 측정항목의 재수정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활

용한 연구를 기대하며 진정성과 관광 체험에 대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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